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3.04 

현대공업, 헤드레스트 방향 조절 장치 관련 특허 출원 

▶ 헤드레스트의 전후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 간편한 조작을 통해 탑승자 편의성↑ 

▶ 신형 SUV 라인업 및 프리미엄 차종 채택을 통한 매출 확대 기대 

 

<2020-03-04>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자동차 

헤드레스트 반자동 전후방 위치 조절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4일 공시했다. 

 

새롭게 취득한 특허는 자동차 좌석 등받이 상단에 설치되는 헤드레스트의 전후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로, 간편한 조작을 통해 헤드레스트의 원활한 수평 왕복 및 견고한 고정 상태 유지가 

가능한다. 

 

복잡한 구조와 견고한 지지에 한계를 드러낸 기존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 섬세하고 안정적인 

조작을 통해 탑승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헤드레스트 내 공간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구성 간소화를 통해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헤드레스트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부상을 방지하는 

필수 기능성 내장재로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가 꼭 필요한 부품”이라며 “향후 출시될 신형 SUV 

라인업 및 프리미엄 차종 채택을 통해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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